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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를 爲한 孔子의 常 修辭學 考察
― 변치 않는 初志一貫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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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民主主義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古代 中

國의 태평성대에는 백성이 지도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고, 지도자는 또 백성의 마

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와 백성간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소통하는 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전통의 사상들

이 이구동성으로 率先垂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孔子는 지도자의 솔선수

범 이외에 또 하나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常의 변치 않고 初志一貫하

는 태도이다. 그 이유는 비록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더라도, 초지일관의 태

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 태평성대의 국면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孔子, 道, 德, 常, 率先垂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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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주지하다시피, 民主主義(민주주의)라는 표현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있다.

그런데 다음의 두 기록에는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내용이 있

다.

曰: “后克艱厥后, 臣克艱厥臣, 政乃乂, 黎民敏德.” 帝曰: “俞！允若 茲, 嘉言罔攸伏, 野無遺賢,

萬邦咸寧.稽于衆, 舍己從人, 不虐無告, 不廢困窮, 惟帝時克.”

(우가) 말했다: “임금이 능히 그 임금 자리를 어려워하고, 신하가 능 히 그 신하 자리를 어려

워하면, 정치가 이에 다스려지고, 수많은 백 성들이 덕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했

다: “그렇소! 진 실로 이와 같다면, 좋은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고, 현명한 이들이 모두 등용되

어 민간에 인물이 없게 되어, 만방이 모두 평안할 것이오.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고, 자기를 버리

고 남을 따르며,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깔보지 않고, 곤궁한 이들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요)임금만이 늘 해내셨소.” 尙書(상서) 大禹謨(대우모)

出見罪人, 下車問而泣曰: “堯舜之人, 以堯舜之心爲心, 寡人爲君, 百姓各自以其心爲心, 寡人痛

之.”

(우 임금이) 밖으로 나가다가 죄인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묻고는 울며 말했다:“ 요순시절의

사람들은, 요순임금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았는데, 과인이 임금이 되고는, 백성들 각자 그들의 마

음을 마음으로 삼으니, 과인이 그것을 애석히 여긴다.” 十八史略(십팔사략) 夏王朝篇(하왕조

편)

상술한 두 기록을 종합해보면, 堯(요)임금과 舜(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렸던 태평성대에는

백성이 지도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고, 지도자는 또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

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지도자와 백성간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소통하는 국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먼저 나서야할

것인가? 두 기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전통의 사상들이 이구동성으로 率先垂範(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인류가 처음 지향한 학문은 다름 아닌 人文學(인문학)이

다. 다만 서양은 인간 개인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사색과 연구를 해왔다면, 동양은 오

로지 지도자가 갖춰야할 도리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뿐. 그러나 둘은 사실

상 같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만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결국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사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자의 사상 역시 여타 동양 사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지도자가 갖춰야할 자세에 대해

서 논의한 것인데, 그가 論語(논어)와 禮記(예기) 등의 典籍(전적)들을 통해서 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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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사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道(도)의 내용이 되는 仁(인)과 義(의)

그리고 형식이 되는 禮(예)와 樂(악)을 중심으로1) 儉(검) 謙(겸) 慈(자) 剛(강) 直(직) 知(지)

를 실천하게 되면 이에 中(중)과 和(화)에 이르게 되고, 이 中(중)과 和(화)가 갖춰지면 이에

德(덕)이 충만해져서 德治(덕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또 다음

의 기록을 살펴보자.

貴有德何爲也? 爲其近於道也.

덕이 있음을 숭상하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그것(덕)이 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禮記(예기)
祭義(제의)

故曰: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따라서 말하기를: 진실로 덕에 이르지 못하면, 도가 머물지 않는다. 禮記(예기) 中庸(중용)

공자는 이처럼 道(도)와 德(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니, 즉 德(덕)을 통해서 궁극적

으로 道(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德(덕)이

란 道(도) 바로 다음의 하위개념이 되는 것이니, 德(덕)에 이르러야 비로소 道(도)가 완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왜 德(덕)은 道(도)와 동등한 개념이 아닌, 하나 낮은 하위개념이

되는 것일까?

2. 본론

서론부분에서 던졌던 질문과 관련하여, 이제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子曰: “皆曰予知, 驅而納諸罟擭陷阱之中, 而莫之知辟也.人皆曰予知, 擇乎中庸而不能期月守也.”

공자가 이르시기를: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 가운데

에 넣어도,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중용을 택하고도 한 달

을 지키지 못한다.” 禮記(예기) 中庸(중용)

中者, 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

중이라는 것은,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의 이름이

요, 용은 늘 그러함이다. 禮記(예기) 中庸ㆍ序(중용ㆍ서)

위 두 구절의 공통점은 모두 상(常)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다음의 두

기록을 보면,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孔子 道의 내용과 형식 분석 (안성재, 2015)
2) 德(덕)의 함의 및 그 구성요소 고찰 (안성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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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曰: “允出茲, 在茲.” 由己率常, 可矣.

또 이르기를: “진실로 이에서 나오니, 이에 있도다.” 자기로 말미암아 常(상: 변치 않는 법도)

을 따르는 것이, 옳다. 左傳(좌전) 哀公(애공) 6年

先王克謹天戒, 臣人克有常憲, 百官修輔, 厥后惟明明.

선왕께서 하늘이 보이는 경계를 삼가면, 신하들이 변치 않는 법도를 지닐 수 있어, 백관들이

행하고 보필하였기에, 그 임금이 명확히 밝혔다. 尙書(상서) 胤征(윤정)

결국 德(덕)이라는 것은 常(상)과 결합한 常德(상덕)이 되지 못하면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니, 常(상)이란 변치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初志一貫(초지일관)의 자세

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논어 公冶長(공야장) 편에서 다음과 같이 晏嬰(안영)을 평한 바 있다.3)

5-16: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久而敬之.”

공자가 이르시기를: “안평중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한다. 오래되어도 정중하다.”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齊(제)나라의 傾(경)

인 晏嬰(안영)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한다. 그 사귄 기간이 오래 되었어도 변치 않고 초지일관

하여 사람들에게 정중하다. 비록 안영이 나를 기용하고자 한 제나라 景公(경공)의 의지에 반

대함으로써 나를 방해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中(중)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그를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한다.”

안평중은 齊(제)나라의 傾(경)으로 바로 晏嬰(안영))인데, 晏子春秋(안자춘추)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가 모시던 景公(경공)이 공자에게 벼슬을 주려하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여기서는 공자의 두 가지 면모를 살펴볼 수 있으니, 하나는 바로 道(도)의 중요한 구성요

소인 常(상) 즉 변치 않고 초지일관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비록 안

영이 공자를 기용하고자 한 경공의 의지에 반대함으로써 공자를 방해하기는 했지만, 공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中(중)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안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자는 논어 곳곳에서 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이제 논어
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雍也(옹야) 편에 있는 기록들을 보도록

하자.

6-5: 子曰: “回也, 其心三月不違仁.其餘, 則日月至焉而已.”

공자가 이르시기를: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어질음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밖의 사람

들은, 곧 하루나 한 달 동안 이를 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안회는 常(상) 즉 변치 않고

3) 본 논문의 《논어》 풀이는 《논어, 그 오해와 진실》(2013. 어문학사)을 근거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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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히 노력하는 초지일관된 태도로 도를 배우고 실천한다. 또 그럼으로써 어질음(자기의 군

주를 진심으로 따르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곧 잠시 그러할 뿐

이니, 초지일관하지 못한다.”

6-10: 冉求曰: “非不說子之道, 力不足也." 子曰: "力不足者, 中道而廢, 今女畫.”

염구가 말하기를: “스승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가 이르

시기를: “힘이 부족한 이는, 중도에서 버리는데, 지금 너는 긋고 있구나.”

이를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염구가 말하기를: “스승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도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가 바로 변치 않

고 부단히 노력하는 초지일관의 태도인 상(常)과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는 신(慎)이다. 따라

서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태도를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 힘이 부족한 이는

중도에서 포기하는데, 지금 너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선을 긋고 있구나.”

다음은 논어 述而(술이) 편의 기록이다.

7-25: “善人, 吾不得而見之矣.得見有恒者, 斯可矣.亡而爲有, 虛而爲盈, 約而爲泰, 難乎有恒矣.”

공자가 이르시기를: “선량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구나. 변치 않고 늘 그렇게 행함이 있

는 이를 만나볼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좋겠다. 없으면서 있다고 가장하고, 비어있으면서 찼다

고 가장하며, 인색하면서 너그럽다고 가장하면, 변치 않고 늘 그렇게 행함이 있기가 어렵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대동의 사회를 이끌었던 성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구나. 소강사회를

이끌었던 군자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진실로 선량

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구나. 그저 변치 않고 늘 그렇게 행함이 있는 이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없으면서 있다고 가장하고, 비어있으면서 찼다고 가장하며, 인

색하면서 너그럽다고 가장하면, 변치 않고 늘 그렇게 행함이 있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는 앞

에서 언급했던 미생고라는 인물을 바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直)과

상(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어서 논어 子罕(자한) 편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9-16: 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 不舍晝夜.”

공자가 내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달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낮과 밤을 쉬지 않는구나.”

공자가 내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냇물이 이처럼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부단히 흐르

고 있으니, 사람 역시 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상(常)의 자세를 견지해

야 한다.”

여기서 공자는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는 常(상)의 자세를 생각해냈으니, 여기서

‘물’은 바로 ‘常(상)’의 메타포(metaphor)가 된다. 메타포는 隱喩(은유) 혹은 轉移(전이)라고 풀

이되는데, 사실상 메타포는 ‘은유’나 ‘전이’와 같은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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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聯想(연상)과 想像(상상)을 통한 寄託(기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9-19: 子曰: “語之而不惰者, 其回也與.”

공자가 이르시기를 “말을 듣고도 게으르지 않는 이는, 안회일 것이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도를 들으면 부단한 노력하여 변치 않고 실천하는 상(常)의 태도를 견

지하는 이는, 안회일 것이다!”

9-20: 子謂顔淵曰: “惜乎!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

공자가 안연을 일컬어 이르시기를: “애석하다! 나는 그 나아감을 보았으나, 그 멈춤을 보지

못했다.”

공자가 안회를 일컬어 이르시기를: “시냇물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부단히 흐르고 있

으니, 사람 역시 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안회는 이렇듯 변치 않

고 부단히 노력하는 상(常)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런 태도를

견지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결국 안회는 41세의 짧은 나이로 생애를 마감했

다.”

위의 두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노라면, 공자가 왜 안회를 가장 아꼈는지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또 논어 子路(자로) 편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13-1: 子路問政.子曰: “先之, 勞之.” 請益.曰: “無倦.”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앞에 서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다.” (자로

가) 보충해달라고 청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해이함이 없어야 한다.”

자로가 정치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물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남보다 먼저 실천하

는 민첩함과 게으르지 않는 근면함을 행하는 것이다.” 자로가 보충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공자가 이르시기를: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변치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

다.”

이는 敏(민: 민첩함)과 勤(근: 근면함) 그리고 愼(신: 삼감)과 常(상: 변치 않음)을 말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道(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공자의 道(도)는 바로 정

치하는 이가 반드시 갖춰서 실천해야 하는 통치이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3-22: 子曰: “南人有言曰: ‘人而無恒, 不可以作巫醫.’ 善夫! 不恒其德, 或承之羞.” 子曰: “不占

而已矣.”

공자가 이르시기를: “남쪽 나라 사람이 말하길: ‘사람이 항상심이 없으면 점을 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옳도다. 덕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점을 치지 못할 따름이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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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이르시기를: “남쪽 나라 사람이 말하길: ‘도의 구성요소인 상(常) 즉 부단한 노력,

항상 변치 않는 태도를 지니지 못하면 하늘의 뜻인 점을 칠 수 없다.’ 고 하였는데, 그 말이

옳도다.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무당조차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 이처럼 하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더욱 더 삼가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지도자가 옛 성

인들이 행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통치법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절조인 덕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모를 당하게 된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이처럼 항상 변치 않는 태도를 지

니지 못하면 하늘의 뜻인 점을 칠 수 없을 따름이려니.”

여기서 공자가 말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子曰: “南人有言曰: ‘人而無恒, 不可以爲卜筮.’ 古之遺言與! 龜筮猶不能知也, 而況於人乎!”

“남쪽 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항상심이 없으면, 점을 칠 수 없다.’ (이는) 옛날의 유언

이려니! 거북(의 껍질로) 점을 쳐도 오히려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禮記(예

기) 緇衣(치의)

吉凶禍福(길흉화복)은 변화가 많고 하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무당(주술사)이 거

북의 껍질로 점을 쳐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하물며 사람에게 常(상) 즉 부단

한 노력과 항상 변치 않는 자세가 없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서 미래를 볼 수 있겠는가? 따라

서 공자는 마지막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이 역

시 道(도)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상(常) 즉 부단한 노력과 항상 변치 않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한 번 논어 學而(학이) 편의 첫 구절이자 논
어의 첫 구절인 다음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說乎? 有朋自遠方來, 不亦樂乎? 人不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가 이르시기를: “배우고 늘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무리들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

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도(태평성대를 이끈 옛 성인들의 통치이념)를 배우고 항상 변치 않는

태도로 부단히 노력하여, 그 성인들의 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기쁘지 않겠는가? 그렇

게 배운 성인들의 도를 부단히 실천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자연스레 주변의 백성들이 그 나

라가 살기 좋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지도자를 따를 터이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군자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을 위해서 삼가여 부단히 도를 닦는 것이니, 설령 자신이 이처럼 부단히 노력하여

통치를 잘하고 있음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

로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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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교육목표는 궁극적으로 도(道)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

인 군자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금을 보필하고 나아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게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공자에게 있어서 배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태평성대를 이끈 옛 성인들의

통치이념인 道(도)가 된다.

道(도)는 오늘날의 法道(법도)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 즉 지도자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가 된다. 그런데

道(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변치 않고 初志一貫(초지일관)하는 태도이다. 따

라서 본문의 習(습)은 오늘날의 ‘배우다, 연습하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갯짓을 하

여(羽: 우)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自: 자)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본래의 의

미를 지니는 것이니, 결국 이 말은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도를 배우는 常

(상)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時(시) 역시 常(상)과 일치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어의 편집자는 과연 어떠한 의도에서 이 구절을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일까?
중국의 諸子百家(제자백가)사상을 담고 있는 적잖은 典籍(전적)들이 그러하듯이, 논어 첫
구절 역시 전형적인 演繹法(연역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연역법이란 개별적인 사

실이나 사례들의 열거를 통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歸納法(귀납법)과는 달리, 먼저

잠정적인 결론을 앞에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서 밝히

는 방법이니, 다시 말해서 논어의 첫 구절은 바로 공자의 모든 사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구절이 논어의 序頭(서두)를 장식하게 된 이유는, 공자 사상의 모든

취지가 이 한 마디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논어 子路(자로) 편 기록을 살펴보면, 공자의 목표

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9: 子適衛, 冉有僕.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

何加焉?” 曰: “敎之.”

공자가 위나라에 감에, 염유가 마부였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많구나.” 염유가 말하기를: “이

미 많으면, 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염유가) 말하기를: “이미 부유하면, 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공자가 위나라에 가는데, 염구가 마차를 몰고 공자를 모셨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이곳은

넓고 백성들이 많구나.” 염구가 말하기를: “만약 영토가 넓고 백성들이 많으면 또 무엇이 필

요합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구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면, 또 무엇이 필

요합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도를 가르침으로써, 정신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자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으니, 바로

庶民富國(서민부국) 즉 먼저 넓은 영토에 백성들이 많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백성들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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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道(도)를 가르침으로써 정신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생활을 먼저 풍요롭게 한 후에 정신적인 생활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표

와도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노자가 이상향으로 주장하는 小國寡民(소국과

민: 나라가 작고 백성들이 적어야 이상적으로 다스릴 수 있음)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오면서

결국 지도자의 통치이념이 되는 道(도)라는 것은 德治(덕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러

한 德治(덕치)로 태평성대의 국면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常(상)과 결합한 常德(상덕)이 되지

못하면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常(상)이 전제되지 않은 德(덕)

은 道(도)에 이를 수 없으므로, 공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공자가 이르시기를: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아니하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나 사람에게서 멀어

진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 禮記(예기) 中庸(중용)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是故君子, 戒愼乎其所

不睹, 恐懼乎其所不聞.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하늘(天)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性)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하며, 도(道)를 닦

는 것을 교(敎)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

다.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숨기

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따라서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禮記(예기) 中庸(중용)

이처럼 지도자가 常(상)과 결합한 德(덕)이 전제가 되는 道(도)로 다스림으로써 부단히 노

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면, 과연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게 된 이유를 지도자

에게서 찾을까? 이와 관련하여 이제 鼓腹擊壤歌(고복격양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治天下五十年, 不知天下治歟, 不治歟, 億兆願戴己歟, 不願戴己歟.問左右, 不知, 問外朝, 不知,

問在野, 不知.乃微服, 游於康衢, 聞童謠曰: 立我烝民, 莫非爾極, 不識不知, 順帝之則, 有老人, 含哺

鼓腹, 擊壤而歌曰: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 何有於我哉.

(요임금이) 세상을 다스린 지 50년, 세상이 다스려지는지 다스려지지 않는지, 억조(수많은 백

성)가 자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다. 좌우에 물었으나, 알지 못하고, 조정 바

깥으로 물었으나, 알지 못했으며, 재야에 물었으나, 알지 못했다. 이에 미복(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큰 거리로 나아가니, 동요가 들렸는데 이르기를: 우리 많은 백성을 일으킴에,

그대의 지극함이 아닌 것이 없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금의 법을 따른다고 하였다. 한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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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입에 음식을 잔뜩 물고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며 노래하기를: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

면 쉬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으니, 임금의 힘이, 어찌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였

다. 十八史略(십팔사략) 五帝篇(오제편)

鼓腹擊壤歌(고복격양가)는 ‘한 노인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부른 노래’

라는 뜻인데, 이 글의 요지는 ‘백성들이란 자신의 삶이 행복한 그 이유를 지도자에서 찾지 않

고, 오히려 본래 그런 것이라고 여겨서 몰라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1-1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으면, 진정한 지도자인 군자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백성들은 정말로 지도자의 노고를 몰라주는 그런 우매한 존재일 뿐인가?

堯辟位凡二十八年而崩.百姓悲哀, 如喪父母.三年, 四方莫舉樂, 以思堯.

요는 임금 자리를 벗어난 지 무릇 28년 만에 죽었다. 귀족들이 슬퍼했으니, 마치 부모를 잃은

듯하였다. 3년 동안, 사방에서 음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요를 그리워했다. 史記(사기) 五帝

本紀(오제본기)

백성들이란, 일시적으로 모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알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다. 세월이 흐

르고 난 후, 언젠가는 결국 그런 지도자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할 것이다. 요임금이 죽었을 때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했듯이 말이다.

공자는 논어 子罕(자한) 편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9-27: 子曰: “歲寒, 然後知松栢之後彫也.”

공자가 이르시기를: “한 겨울의 추위, 그런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에 시들게 됨을 알게

된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성인과 군자가 도로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후

에 환경이 달라지면 그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여기서 한 겨울의 추위는 어려운 시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도

로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을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성인과 군자

가 도로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결국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를 믿고 따르며 언제까지고 잊지 않고 추앙한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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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us's rhetoric of constancy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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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ey to democracy is that the nation's master is the public. Looking at the 

records, however, one can find that the people of ancient China have made the 

hearts of the leaders in their hearts and the leader has also made the hearts of 

the people with their hearts. And it could be defined as the real communication 

between the leaders and the people who are paramount in modern politics. But 

who is going to have to step up first, in order to reach the point where the 

leaders and the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fulfill the ideals 

of democracy, the leader must show such a figure. There is a reason why Oriental 

tradition ideas emphasize leading by example. Yet Confucius asked for another 

virtue besides the leadership of the leader, and it was an unchanging attitude. The 

reason is that if the leader does not lead a peaceful attitude, even if the leader 

leads the way, the situation can not last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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